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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research studied children's coping strategies by age, sex, and frequency of victimization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coping strategies to loneliness in peer victimization. Participants were 

434 children from the 3rd to 6th grades of an urban elementary school. Self-report data indicated seven 

types of coping strategies：cognitive distancing, adult support seeking, peer support seeking, negative 

problem solving, positive problem solving,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With increasing age, children 

used less adult support seeking and more positive problem solving. While girls used more adult and 

peer support seeking, boys employed more externalizing and negative problem solving. Children with 

higher victimization frequencies were more likely to use negative problem solving and internalization. 

Lack of strategies for seeking social support was associated with loneliness. 

Key Words：또래집단괴롭힘(peer victimization), 대처전략(coping strategy), 학년차(grade difference), 

성차(gender difference), 피해 경험(victimization), 외로움(loneliness).

Ⅰ. 서  론

  아동 및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사회적 상호

작용의 핵심 요소로 아동의 성장, 발달 및 적응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최근 학교폭력 현상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

데 또래집단괴롭힘은 부모, 교사, 아동상담사에

게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Juvonen & 

Graham, 2001). 또래집단괴롭힘은 그 조작적 정

의가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서 부정적 또래관계의 

다양한 특징들을 탐색하기가 용이하다(Juvonen 

& Graham, 2001; Olweus, 1995). 또래집단괴롭힘

은 학교 폭력의 한 형태로 동일 집단 내에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구성원들이 한 특정 구성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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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신체적, 언어적 혹은 소외시키기 등의 간접적

인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된다(Crick, 

1996; Olweus, 1993). 또래집단괴롭힘의 피해 아

동들은 종종 외로움(Cassidy & Asher, 1992; 

Kochenderfer & Ladd, 1996a, 1996b, 2001), 불안

과 아동기 우울증(Hawker & Boulton, 2000; 

Olweus, 1992; Slee, 1994), 학교무단결석과 중퇴

(Boulton & Underwood, 1992; Reid, 1989) 등의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겪는다.

  또래집단괴롭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또

래집단괴롭힘의 실태 파악이나 가해 및 피해 아

동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예측 변인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김교헌․왕소정, 2000; 

김용태․박한샘, 1997; 박경숙․손희권․송혜

정, 1998; 이춘재․곽금주, 2000; 최윤자․김아

영, 2003; 최윤정․진혜경․김종원, 2001; 최은

숙․채준호, 2000; Camodeca 등, 2002; Egan & 

Perry, 1998; Grills & Ollendick, 2002; Olweus, 

1995; Schwartz, Proctor & Chien, 2001; Storch 

등, 2002; Warman & Cohen, 2000). 그러나 또래

집단괴롭힘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피해 아동

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즉 어떤 특정 대처전략들

을 사용하며, 또한 그러한 대처전략들이 피해 아

동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

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Kochenderfer-Ladd와 

Skinner(2002)의 연구가 유일하게 또래집단괴롭

힘에 대처하는 아동의 전략들을 다루었는데 전

략유형들로는 문제해결, 사회적 지지찾기, 인지

적 거리두기, 감정의 내면화, 감정의 표출화가 

나타났다.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로는 김정

민(2004a, 2004b)이 또래집단괴롬힘에 대처하는 

국내 피해 아동의 전략유형들로서 긍정적 문제

해결, 부정적 문제해결, 성인 지지찾기, 또래 지

지찾기, 인지적 거리두기, 감정의 내면화, 감정

의 표출화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Kochenderfer- 

Ladd와 Skinner(2002)의 연구에서 대상 아동의 

연령이 9, 10세로 국한되었으며, 김정민(2004a, 

2004b)의 연구 역시 대상 아동의 연령을 초등학

교 5, 6학년생들로 제한하고 있어 연령에 따른 

대처전략 유형의 발달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대처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성, 피해 경험과 같은 다른 요인들에 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또래집단괴롭힘 스트

레스라는 특정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대처전략 

유형에 따라 피해 아동의 부적응이 어떤 영향을 

받는 지에 관한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3, 4, 5, 6

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첫째, 또래집단괴롭힘

에 대한 피해 아동의 대처전략 유형을 파악하고, 

피해 아동의 학년, 성, 피해 경험에 따른 대처전

략의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대처

전략 유형에 따라 피해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또래집단괴롭힘 

상황에서의 대처전략 유형들에 대한 가설들을 

유추하였다(김정민, 2004a, 2004b; Kochenderfer- 

Ladd & Skinner, 2002). 또래집단괴롭힘과 그에 

대한 대처 패러다임은 크게 접근과 회피 유형으

로 분류되며, 이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과 대

처에 관한 문헌 연구와 일치한다(Aldwin, 1994; 

Causey & Dubow, 1992; Roth & Cohen, 1986). 

  접근유형은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하려는 개

인의 직접적인 시도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문

제해결 전략이나 사회적 지지찾기 전략은 스트

레스를 주는 대상이나 상황을 개인이 인지적 

또는 행동적으로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유

형으로 분류된다(Fields & Prinz, 1997; Lazarus, 

1994). 그러나 문제해결 전략은 개인 스스로가 

행동을 결정하고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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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을 띠는 반면, 사회적 지지찾기 전략은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타인을 포

함시킨다는 면에서 구별된다. 한편, 회피유형은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 자신의 인지적 혹은 감

정적 반응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Fields & Prinz, 1997; Lazarus, 1994) 구

체적으로는 인지적 거리두기 전략, 감정의 내면

화 전략, 감정의 표출화 전략이 있다(Causey & 

Dubow, 1992). 인지적 거리두기 전략은 스트레

스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여 ‘그건 별 문

제가 아니다’라고 하거나, 무시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는 것’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감정의 내면화 전략은 

내면의 감정적 반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걱

정하기’ 또는 ‘스트레스 상황의 원인을 자기 탓

으로 돌리기’ 등을 포함한다. 감정의 표출화 전

략은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스트레스의 원인

이 되는 대상이 아닌 타인이나 사물에게 표출

시키거나, 혹은 대상 없이 감정을 발산하는 경

우를 말한다. 

  이러한 대처전략의 접근 유형과 회피 유형을 

기초로 하여, 일반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대처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개인적 요인들과 상황적 요인들로 나뉜다

(Aldwin, 1994; Wiebe & Smith, 1997). 개인적 

요인들로는 개인의 연령이나 성 등이 있으며, 상

황적 요인들로는 스트레스 체험의 강도, 지속기

간, 빈도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한편 스트레스 

극복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

황에서 어떠한 대처전략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부적응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Fields & Prinz, 1997; Graham & Juvonen, 2001; 

Kochenderfer & Ladd, 1997; Lazarus & Folkman, 

1984; Smith, Shu & Madsen, 2001). 즉 개인이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며, 공격적인 행위에 대

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또 그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등에 따라 

부적응이 일어날 위험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또래집단괴롭힘이라는 특정 

스트레스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대처전략 선택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조사하고자 

할 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대처전략 유형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부적응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또래집단괴

롭힘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피해 아동이 겪

게 되는 부적응들 중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피해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이다(Fields & 

Prinz, 1997; Kochenderfer & Ladd, 1997; Smith, 

Shu & Madsen,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피해 아

동의 대처전략 유형과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과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또래집단괴롭힘 상황에서 피해 아

동들이 사용하는 대처전략 유형들

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피해 아동

의 학년, 성, 피해 경험에 따라 어

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대처전략 유형들에 따라 피해 아

동이 느끼는 외로움에는 어떤 차

이를 보이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근교 공립 초등학교 2개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3, 4, 5, 6학년생 총 434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학년별, 성별 

분포는 3학년 101명(남：50, 여：51), 4학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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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남：51, 여：51), 5학년 115명(남：58, 여：

57), 6학년 116명(남：57, 여：59)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학년별 평균연령은 다음과 같다：3학

년(8.3세), 4학년(9.6세), 5학년(10.7세), 6학년

(11.5세).

2. 연구도구

1)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척도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척도는 또래집단괴

롭힘의 조작적 정의에 근거하는 6개의 행동 항

목들로 이루어져 있다(이춘재․곽금주, 2000). 

구체적인 하위 항목은 (1)욕이나 심한 놀림을 당

하기, (2)고의로 끼워주지 않거나 무시를 당하기, 

(3)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위협당하기, (4)헛소문

으로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들기, (5)돈이나 

물건을 빼앗기기, (6)나의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

에 대해 험한 욕을 하기 등 6개 항목이며 5점 척

도(1=그런 적이 한번도 없다 2=그런 적이 거의 

없다 3=때때로 그런 적이 있다 4=자주 그런 적

이 있다 5=아주 자주 그런 적이 있다)에서 평정

하게 하였다.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이 전혀 

없는 아동들은 위의 6개 행동 항목 모두에 그런 

적이 한번도 없다(1점)에 반응하게 되므로 이들

의 피해 총점은 6점이 된다. 피해 총점이 7점 이

상인 아동은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었

던 아동이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피해 경험이 많

은 것을 나타낸다. 

2) 대처전략 유형 척도

  또래집단괴롭힘에 대한 피해 아동의 대처전략 

유형들을 평가하기 위해 Causey와 Dubow(1992)

의 자기 보고식 대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이들의 척도는 학령기 아동의 또래 간 갈등 상

황에서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다룬 것으로, 본 

연구의 또래집단괴롭힘 상황에 맞추어 “만약 학

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나를 괴롭힌다면(예：욕

을 하거나, 때리거나, 밀거나 등등), 나는     할 

것이다”라는 형식으로 수정한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

험이 있는 아동들은 5점 척도(1=절대 그렇지 않

을 것이다 2=거의 그렇지 않을 것이다 3=때때로 

그럴 것이다 4=대부분 그럴 것이다 5=항상 그럴 

것이다)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대처전략 유형의 

세부문항들을 영역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각 요인별 신뢰도 계

수들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3) 외로움 및 사회적 불만족 척도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으로 인한 아동의 사

회적 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Cassidy와 Asher 

(1992)의 외로움 및 사회적 불만족 질문지(Lone- 

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외로움에 관한 

문항들만 선택하여 총 24문항 중 7개의 허구 문

항을 뺀 17문항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

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절대 그렇지 않

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때때로 그렇다, 4=대

부분 그렇다, 5=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의 α는 .97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척도, 대

처전략 유형 척도, 외로움 및 사회적 불만족 척

도의 문항들로 구성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질

문지 응답은 자율학습시간에 공동 연구원들에 

의해 학급단위로 실시되었고, 질문지 작성 시간

은 약 30∼35분이 소요되었다. 질문지를 작성하

기 전에 아동들이 5점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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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해지도록 본 연구의 주제와 연관이 없는 항목

으로 연습해 보았다(예：“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또한 아동이 작성한 질문지의 

내용은 연구자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4. 자료 분석

  첫째, 학년과 성별에 따른 또래집단괴롭힘 피

해 경험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

석(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처전략 유형

의 세부문항들을 영역별로 분류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년과 성별에 따른 

대처전략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일원변량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또래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점수와 대처전략 유형과

의 관계, 대처전략 유형과 외로움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

시하였다. 위의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0.0 

WINDOWS를 사용하였고 95% 신뢰수준에서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질문지 실시를 기점으로 지난 6개월 동안의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점수(총 6문항)를 합

산하여 총점이 6점이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

다’, 7점 이상이면 ‘한 번 이상 있다’로 구분하였

다. 분석 결과 또래집단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한 

번 이상 있는 경우는 총 434명 중 341명(78.6%)

으로 많은 아동들이 집단괴롭힘을 한 번 이상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으며, 남자 아동의 83.0%, 여자 아동의 

73.8%가 집단괴롭힘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

로 나와 남자 아동의 피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χ2
=5.48, p<.05). 본 연구의 자료 분

석은 또래집단괴롭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

는 아동들은 제외하였다.

2. 대처전략 유형

1) 대처전략 유형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대처전략 유형 척도의 각 항목

별 측정치들이 어떤 공통된 요인들을 추출할 수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 요인분석과 베

리맥스 회전법을 실시하여 고유치(eigenvalue)가 

1.0 이상인 요인 7개를 도출하였다. 대처전략 유

형에 관한 26문항의 요인적재량은 <표 1>에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일곱 개의 대처전략 유형

들은 인지적 거리두기, 성인 지지찾기, 또래 지

지찾기, 긍정적 문제해결, 부정적 문제해결, 감

정의 내면화, 감정의 표출화로 나타났다. 인지적 

거리두기 전략은 피해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상황 자체를 무시하

거나(예：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려

고 함) 상황의 의미를 축소시켜 해석함으로써

(예：별 문제가 아니라고 자신에게 말함) 스트레

스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들을 없애려는 시

도이다. 성인 지지찾기 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 아동이 직접 외부로부터의 

지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특히 부모나 교사를 대

상으로 상황 설명하기, 조언 구하기, 부모나 교

사의 직접적인 개입과 도움 요청하기 등을 포함

한다. 한편, 또래 지지찾기 전략은 그 대상이 또

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피해 아동은 자신의 

친구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거나, 자신의 기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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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요   인

1

I II III IV V VI VII

인지적 거리두기 (α=.98; λ=5.47)

 별 문제가 아니라고 내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94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낼 것이다. .94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할 것이다. .93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92

 상관없다고 내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94

 그냥 덮어두고 지나 갈 것이다. .94

성인 지지찾기 (α=.96; λ=5.18)

 부모님께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85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 볼 것이다. .84

 선생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 볼 것이다. .90

 부모님께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 것이다. .82

 선생님께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 것이다. .90

 선생님께 어떻게 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91

또래 지지찾기 (α=.95; λ=3.36)

 친구에게 내 기분이 어떤지 이야기 할 것이다. .88

 친구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할 것이다. .84

 친구에게 아이들을 혼내 주는데 도와달라고 할 것이다. .85

 친구에게 일어난 그 일을 말할 것이다. .85

부정적 문제해결 (α=.99; λ=2.92)

 그 아이들에게 복수하려고 생각할 것이다. .96

 그 아이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도록 할 것이다. .95

 그 아이들을 혼내 줄 것이다. .96

긍정적 문제해결 (α=.80; λ=2.16)

 그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를 알려고 애쓸 것이다. .84

 그 아이들에게 괴롭히는 것을 그만하라고 말할 것이다. .76

 그 아이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87

감정의 내면화 (α=.96; λ=1.98)

 내가 뭔가 괴롭힘을 당할 일을 했다고 나 자신을 탓할 것이다. .99

 나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99

감정의 표출화 (α=.99; λ=1.96)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뭔가를 때릴 것이다. .97

 스트레스가 풀리도록 큰 소리를 지를 것이다. .97
1
요인 Ⅰ, Ⅱ, Ⅲ, Ⅳ, Ⅴ, Ⅵ, Ⅶ의 각 설명변량은 21.0%, 19.9%, 12.9%, 11.2%, 8.3%, 7.6%, 7.5% 임.

<표 1> 대처전략 유형 각 항목의 요인 적재량

털어놓거나, 직접적인 개입과 도움을 요구한다. 

문제해결 전략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나 대

상을 변화시키려는 피해 아동의 직접적이고 적

극적인 시도로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상황이나 

대상을 인지적 또는 행동적으로 직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부정적 문제해결 전략의 경우, 문

제해결의 시도가 사회적 규준(norm)에 비추어 

볼 때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

키며(예：그 아이들에게 복수하려고 생각함), 긍

정적 문제해결 전략의 경우는 그 시도가 사회적

으로 용인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때이

다(예：그 아이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함).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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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n=79) 4학년(n=80) 5학년(n=90) 6학년(n=92)
F

M SD M SD M SD M SD

인지적 거리두기 2.00 1.12 2.16 1.25 2.25 1.23 2.50 1.21  3.288* 

성인 지지찾기 3.04 1.19 3.51 1.20 2.60 1.21 2.41 1.19  17.993***

또래 지지찾기 2.67 1.03 2.89 124 2.86 1.11 3.07 1.03  2.411

부정적 문제해결 2.67 1.24 2.47 1.28 3.09 1.17 2.95 1.08  5.837**

긍정적 문제해결 3.02  .97 3.42  .98 3.57  .85 3.67  .70  11.481***

감정의 내면화 1.67 1.12 2.14 1.25 2.50 1.35 2.60 1.11  12.643***

감정의 표출화 1.99 1.21 2.24 1.21 2.33 1.31 2.17  .98  1.576

*p<.05 **p<.01 ***p<.001

<표 2> 학년에 따른 대처전략 유형의 차이

의 내면화 전략은 피해 아동 자신의 감정을 내면

으로 돌려 반응하는 것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거

나(예：나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함) 스트레스 

상황의 원인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

(예：내가 뭔가 괴롭힘을 당할 일을 했다고 나 

자신을 탓함)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표출화 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들을 그 상황과 관련이 없는 다른 대상이나 

사물에게 치환하여 외부로 표출시키려는 시도이

다(예：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뭔가를 때림). 

2) 학년별과 성별에 따른 대처전략 유형의 차이

  학년에 따른 대처전략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한 일원변량분석의 결과는 <표 2>에 나타

나 있다. 성인 지지찾기 전략은 학년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17.99, p<.001), Scheffe 

검증 결과 3학년과 6학년, 4학년과 5, 6학년 간

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3학년 아동이 6

학년 아동에 비해 또 4학년 아동이 5, 6학년 아

동에 비해 성인 지지찾기 전략으로 대처하는 경

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 지지찾기 전략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감소

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또래 지지찾기 전략의 경

우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감정의 내면화 전략에서의 학년에 따른 유의

한 차이는(F=12.64, p<.001),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3학년과 5, 6학년 간에 나타났다. 즉 5, 6학

년 아동이 3학년 아동에 비하여 감정의 내면화 

전략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감정의 표출화 전략에서는 학년에 따른 유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문제

해결 전략의 경우에도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

를 보였는데(F=11.48, p<.001), Scheffe 검증 결

과 3학년과 4, 5, 6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즉, 3학년에 비해 4, 5, 6학년 아동의 경우 긍

정적 문제해결 전략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적 문제해결 전략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F=5.84, 

p<.01), Scheffe 검증 결과 4학년과 5, 6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5, 6학년 아동이 4학

년 아동에 비해 부정적 문제해결 전략으로 대처

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거리두

기 전략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3.29, p<.05), Scheffe 검증 결과 3학년 아동과 

6학년 아동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6학

년 아동이 3학년 아동에 비해 인지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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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거리두기

성인 

지지찾기

또래 

지지찾기

부정적 

문제해결

긍정적 

문제해결

감정의 

내면화

감정의 

표출화

또
래
집
단
괴
롭
힘

전   체  .060  -.098*  -.117*  .142** -.007  .146**  .049

학

년

3학년(n=79)  .187 -.079  -.074 .089 -.104 .139 -.072

4학년(n=80)  .037  .010 -.128 .018  .146 .131  .083

5학년(n=90)  .021  -.197* -.182 .235* -.052  .200*  .098

6학년(n=92)  .040 -.100 -.060 .220* -.088 .145  .078

성

별

남자아동(n=180) -.005  .113  .046 .118  .042  .151*  .021

여자아동(n=161)  .098 -.172*  -.179** .130 -.040  .152* -.017

*p<.05 **p<.01

<표 4>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점수와 대처전략 유형과의 관계

<표 3> 성별에 따른 대처전략 유형의 차이

남자 아동

(n=180)

여자 아동

(n=161) t

M SD M SD

인지적 거리두기 2.40 1.27 2.07 1.13  2.857**  

성인 지지찾기 2.19 1.09 3.59 1.02 -13.840***

또래 지지찾기 2.36 1.04 3.43  .89 -11.425***

부정적 문제해결 2.97 1.22 2.63 1.18  2.914**

긍정적 문제해결 3.38  .90 3.49  .92  -1.291

감정의 내면화 2.22 1.29 2.28 1.23  -.475

감정의 표출화 2.50 1.38 1.85  .80  5.893***

**p<.01 ***p<.001

전략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음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대처전략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한 t검증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감정의 표출화(t=5.89, p<.001), 부정적 문제

해결(t=-2.91, p<.01), 인지적 거리두기(t=2.86, 

p<.01)는 남자 아동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

면, 성인 지지찾기(t=-13.84, p<.001)와 또래 지지

찾기(t=-11.43, p<.001)는 여자 아동의 점수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아동은 감정의 

표출화, 부정적 문제해결, 인지적 거리두기 전략

을, 여자 아동은 성인 및 또래에 대한 사회적 지

지찾기 전략을 사용해 또래집단괴롭힘에 대처하

는 경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3)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점수에 따른 대

처전략 유형의 차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여 또래집

단괴롭힘 피해 경험 점수와 대처전략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적으

로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점수는 감정의 내

면화(r=.15, p<.01) 및 부정적 문제해결(r=.14,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동이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감정의 내면화 전략과 부정적 

문제해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점수는 성인 및 또래 지지

찾기와 부적 상관(각각 r=-.10, r=-.12, p<.05)을 

보여 아동이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성인 및 또래 

지지찾기 전략을 적게 사용함을 나타냈다. 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고학년의 경우 이러한 현상

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5학년의 

경우,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점수는 부정적 문제

해결(r=.24, p<.05)과 감정의 내면화(r=.20, p<.05)

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성인 지지찾기(r=-.20, 

p<.05)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6학년의 경

우,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점수는 부정적 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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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거리두기

성인

지지찾기

또래

지지찾기

부정적

문제해결

긍정적

문제해결

감정의

내면화

감정의

표출화

    

 

외

로 

움

전   체  .014  -.099*  -.175**  .097* -.062  .096*  .016

학

년

3학년(n=79)  .123 -.174  -.268** -.049 -.134 .083 -.111

4학년(n=80) -.006  .018  -.186*  .093  .107 .061  .052

5학년(n=90)  .025 -.177  -.204*  .187* -.112  .186*  .066

6학년(n=92) -.008 -.099 -.079  .170 -.165  .193*  .096

성

별

 남자아동(n=180) -.062  .077 -.020  .080  .032 .072 -.028

 여자아동(n=161)  .066  -.153*  -.265**  .079  -.145* .132 -.010

*p<.05 **p<.01

<표 5> 대처전략 유형과 외로움과의 관계

결(r=.22, p<.05)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아동의 경우 모

두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점수가 감정의 내면

화(남：r=.15, p<.05; 여：r=.15, p<.05)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점에서 일치하였으나, 여자 아

동의 경우에 피해 경험 점수가 성인 지지찾기

(r=-.17, p<.05) 및 또래 지지찾기(r=-.18, p<.01)

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여자 아동의 경

우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성인 및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찾기 전략을 잘 사용

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3. 대처전략 유형과 외로움과의 관계

  각 대처전략 유형과 피해 아동이 느끼는 외로

움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전체적으로 성인 

및 또래를 통한 사회적 지지찾기 전략과 외로움

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각각 r=-.10, p<.05, 

r=-.18, p<.01). 이는 성인 및 또래 지지찾기 전략

을 잘 사용하지 않는 피해 아동의 경우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감정의 내면

화(r=.10, p<.05)와 부정적 문제해결(r=.10, p<.05)

은 외로움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피해 아

동이 감정의 내면화 전략이나 부정적 문제해결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학년별로 살펴보았을 때, 3학년과 4학년

의 경우 또래 지지찾기 전략과 외로움은 부적 상

관을 나타냈다(각각 r=-.27, p<.01, r=-.19, p<.05). 

5학년은 또래 지지찾기와(r=-.20, p<.05) 외로움

은 부적 상관을, 부정적 문제해결(r=.19, p<.05), 

감정의 내면화(r=.19, p<.05)와 외로움은 정적 상

관을 나타냈다. 6학년의 경우, 감정의 내면화와 

외로움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r=.19, p<.05). 즉, 

3, 4, 5학년 아동은 또래 지지찾기 전략으로 대

처할 때 외로움을 덜 느끼며 5, 6학년 아동들은 

감정의 내면화 전략으로 대처할 때 외로움을 많

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

펴보면, 남자 아동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자 아동의 경우에 성인 및 

또래 지지찾기 전략과(각각 r=-.15, p<.05, r=-.27, 

p<.01) 긍정적 문제해결 전략이(r=-.15, p<.05) 외

로움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여자 아동의 경우 성인 및 또래로부터의 지

지를 찾는 전략이나 긍정적 문제해결 전략을 많

이 사용할수록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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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또래집단괴롭

힘 현상이 학령기 아동들의 사회심리적 발달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적 관심은 또래집단괴롭힘의 실태를 파악하거

나 또래집단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 아동의 심리

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작 또래집단괴롭힘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동 자신이 그 상황을 어

떻게 이해하여 대처하는 가에 관한 연구들은 최

근 수행된 소수에 불과하다(김정민, 2004a, 

2004b; Kochenderfer-Ladd & Skinner, 2002).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집단괴롭힘이라는 특

정 스트레스에 대해 대처하는 피해 아동의 다양

한 전략 유형들을 조사하고, 이러한 전략 유형

들이 피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 발달적 

특징을 나타내며, 피해 아동의 성 및 피해 경험

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 대처전략 유형에 

따라 피해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이 어떠한 영향

을 받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또래집단괴롭힘에 대처하는 피

해 아동들의 전략 유형은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대로 크게 일곱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곱 

개의 대처전략 유형들은 Causey와 Dubow(1992)

의 대처전략들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사회적 지

지찾기 전략이 대상에 따라 성인 지지찾기와 또

래 지지찾기 전략으로 구분이 되었고, 문제해결 

전략이 긍정적 문제해결과 부정적 문제해결 전

략으로 나뉘어졌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선

행연구(Kochenderfer-Ladd & Skinner, 2002)에 

비해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포함하는 다

양한 연령층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으므

로 각 연령의 사회․인지적 발달 특성에 따라 대

처전략 유형이 세분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또래집단괴롭힘에 대한 피해 아동의 대

처전략 유형들은 연령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년 아동의 경우 고

학년 아동에 비해 성인 지지찾기 전략으로 대처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성인 지지찾기 전략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또래 지지찾기 전략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 부모나 

교사 등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던 것이 점차 또래관계로 옮겨지는 것과 무관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고학년 아동이 

저학년 아동에 비해 문제해결 전략으로 대처하

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해결 전략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

히 이러한 경향은 긍정적 문제해결 전략의 경우

에 뚜렷이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스트레스 상황을 이해하는 아동의 인지적 측

면의 발달과 더불어 아동 자신이 주도적으로 문

제에 대처하려는 성향(Erikson, 1963)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또래집단괴롭힘에 대한 피해 아동의 대

처전략 유형들은 성별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집단괴롭힘 피

해 상황에서 여자 아동의 경우, 남자 아동에 비

해 성인 및 또래 지지찾기 전략을 더 많이 사용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친밀한 관계 형성에 관심을 더 기울

이며(Paquette & Underwood, 1999), 자신의 경험

과 감정을 타인과 나누는 것이 사회적으로 격려

되는 경향이 있다(Maccoby & Jacklin, 1974)는 

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남자 아동의 경우 또

래 간의 갈등을 타인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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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

로 기대된다. 남자 아동이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

는 것은 또래들 간에도 사회적으로 무능력하거

나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적인 것으로 비춰

지는 경향이 있다(Chung & Asher, 1996). 한편 

또래집단괴롭힘 상황에서 남자 아동의 경우 여

자 아동에 비해 감정의 표출화 전략과 부정적 문

제해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상호관

계에서 여자 아동에 비해 남자 아동의 공격적 성

향과 적극적인 대응 방식이 사회적인 허용을 얻

기에 더 용이하며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도 격려

되는 경향이 있다(Bishop, Spence, & Mcdonald, 

2003)는 사실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분노의 감정을 더 자

주 드러낸다는 선행연구 결과(Fabes & Eisenberg, 

1992)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넷째,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아동은 피해 경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문제해결 전략과 감정

의 내면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성인 및 

또래 지지찾기 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자신

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통제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으므로 자신감이 저하되고 문제의 원

인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경향이 높다는 Aldwin 

(1994)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이 반복

되는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 상

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경미한 스트레스 상

황에 처한 아동에 비해 감정의 내면화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속적

인 집단괴롭힘의 피해 대상이 되어온 아동의 경

우, 아동이 처한 스트레스 상황은 아동 자신의 

노력만으로 쉽게 변하기 어려우므로 긍정적 문

제해결 전략은 실패하기 쉽다. 더욱이 지속적인 

집단괴롭힘 피해 아동은 또래 간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Perry, Willard, & Perry, 1990), 또래나 

성인 사이에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려우므로

(Hodges 등, 1999; Hoover 등, 1992), 성인 및 또

래 지지찾기 전략을 사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은 또래 간 흔히 

일어나는 일반적인 갈등 상황에서 지나치게 수

동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적절한 

대처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Perry, Perry, & 

Kennedy, 1992; Schwartz, Proctor & Chien, 2001), 

또래집단괴롭힘이라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서는 이러한 감정의 내면화 전략이나 부정적 문

제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또래집단괴롭힘에 노출된 피해 아동

들이 모두 심리적 장애를 겪는 것은 아니다. 어

떤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에 비해 또래집단괴롭

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처럼 보인다

(Hoover, Oliver, Hazler, 1992). 연구 결과, 또래

집단괴롭힘의 피해 아동은 성인과 또래를 통한 

사회적 지지찾기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외

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 

아동이 다른 또래 아동과 상호 우정의 관계를 가

진 경우 지속적인 또래집단괴롭힘으로부터 완충 

효과를 얻는 것처럼 보인다(Browning, Cohen & 

Warman, 2003)는 보고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 아동이 부정적 문제해결 전략

과 감정의 내면화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외로

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또래집

단괴롭힘의 상황에서 피해 아동이 외부에 도움

을 요청하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

해 나가려는 노력이 부적응을 감소시키는데 효

과적임을 암시한다. 부모나 교사 등 성인으로부

터의 지지는 아동 초기의 사회적 관계 형성의 핵

심적 요소이며, 특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

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반경이 또래관계로 인해 

확대되면서 또래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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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아동의 적응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것으

로 기대된다. 반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부

정적인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시도들과 

혼자 걱정하기, 자기 연민 등에 초점을 맞추는 

내면화 전략은 피해 아동의 외로움을 부추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내면화 전략과 같은 회

피 유형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 체념하

고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는 가정 하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적응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Fields & Prinz, 1997). 뿐

만 아니라, 내면화 전략은 피해 아동을 분명한 

외적 대응이 없는 약한 존재 또는 공격 받기 쉬

운 대상으로 부각시키므로 또래집단으로부터 환

영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사실들은 스트레스 극복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개인이 그 상

황을 어떻게 평가하며, 공격적인 행위에 대해 어

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또는 그가 경험하는 부

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등에 따라 부

적응이 일어날 위험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Fields & Prinz, 1997; Graham & Juvonen, 2001; 

Kochenderfer & Ladd, 1997; Lazarus & Folkman, 

1984; Smith, Shu & Madsen, 2001).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또래집단괴롭힘 현상의 실태 파악이나 피

해 및 가해 아동의 표면적인 특징을 기술하는 것

을 넘어서서, 피해 아동 자신이 또래집단괴롭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지에 초점을 

둔 새로운 사회인지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

다는 것이다. 즉, 특정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아

동의 사회인지적 해석이 아동의 대처행동에 밀

접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인지적 

접근방식은 또래집단괴롭힘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으로서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처음 수

행된 김정민(2004a, 2004b)의 연구들에 이어 피

해 아동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

인들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또래집단괴

롭힘에 관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청소

년기, 특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우쳐 있는 것

을 볼 때,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층의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처음으로 대처전략 유

형의 발달적 변화를 연구하고자 하며 나아가 아

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또래집단괴롭힘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이해를 도모하는 이점을 갖

는다. 마지막으로 또래집단괴롭힘 상황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대처행동과 외로움

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부적응의 문제를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들을 기초

로 또래집단괴롭힘의 피해 아동 및 또래관계 형

성에서 갈등의 문제를 가진 아동의 치료와 후속 

지지 프로그램 구성, 또래집단괴롭힘의 피해에 

대한 부적응 예방 또는 완화 프로그램 개발 등 

실제 학교를 비롯한 또래 상호작용이 있는 교육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

편, 본 연구는 아동이 또래집단괴롭힘 상황을 어

떻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 어떤 대처전략을 결정

하는가 하는 인지적 판단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의 자기보고식 척도를 연구 도구로 사용하

였다. 따라서 실제 또래집단괴롭힘 상황에서의 

피해 아동의 대처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는 것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또래집단괴롭힘 상황

에서의 아동의 대처행동을 관찰하거나, 또래 지

명 척도 등의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후속 연

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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